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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구옥희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The Influence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Non-face-to-face Clinical Practicum

Ok-Hee Koo
Department of Nursing, Baekseo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2개 간호대학 4학년 학생 171명을 대상으로 COVID-19로 비대면 임상실습
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 및 간호전문직관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간호전문직관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는 t-검정, ANOVA,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은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일반적 특성 중 학과결정자, 
학과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학업성적이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자기인식, 학과만족도, 공감으로 설명력은 32.9%이었고,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기인식(β=.349, p=.000)이
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증진을 위해 우선 간호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사적
자기인식, 긍정적 자아존중감 및 정서적 공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observe the self-awareness, self-esteem, empathy, and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non-face-to-face clinical practicum due to 
COVID-19 and to examine and how this experience affects their professionalism and its relevance. The
study involved 171 fourth-year students from two nursing colleges and was conducted from April to May
2021. The t-test,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run on the collected data. 
As a result of the study, self-awareness, self-esteem, and empathy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major decision-maker, 
department satisfaction,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and the academic performance had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nursing professionalism. The main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were 
self-awareness, department satisfaction, and empathy, which accounted for 32.9% of the explanatory 
power, and the most influential factor was self-awareness (β=.349, p=.000).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n improvement of th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 department of nursing is the primary
requirement for developing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Also, it was foun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implement a program to promote private self-awareness, positive self-esteem, and 
emotional empathy.

Keywords : Clinical Practicum, Empathy, Non-Face-To-Face, Nursing Professionalism, Self-Awareness,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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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전문직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으로 

간호전문직은 사회적 요청, 사회에 대한 책임과 봉사를 
이해하고 간호과학적 지식체 및 전문성을 유지·발전시켜
야 하는 전문직이다[1].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직
업의식적인 견해인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가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간호
대학생이 4년간의 대학생활을 통해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교육되어져야 한다[2]. 간호대학생은 전공 이론수
업과 임상실습과정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간호전
문직관을 형성하게 되는데[3] 특히 임상실습에서의 간호
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 및 환자와의 좋은 관계형성과 같
은 긍정적인 임상경험은 간호전문직에 대한 바람직한 가
치관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2,4]. 하지만 COVID-19로 
2020년 간호학생 대다수는 현장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수의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실습경험 공유와 
가상실습(V-Sim) 및 교수와의 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하
여 비대면 임상실습을 시행하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은 우
리 사회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커다란 변화를 주고 있으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팬데
믹 상황은 사회전반을 디지털화와 스마트화된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많은 사회적 업
무변화가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여겨지지만 간호대학생
에게 현장에서의 임상실습 경험이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연구[4-6]를 살펴볼 때 
지난 1년간의 비대면 임상실습 경험이 간호전문직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간호전문직관 개념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연구되는 
주제[7]로 다양한 선행개념과의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전문직 자아개념, 공감, 전공만
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등[2,7-13] 다양한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이
루어졌다. Park et. al.[7]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83편의 간호전문직관 연구 분석을 통해 가장 높은 상관
관계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
이었고,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관련된 다양한 변
수에 대해 추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다면 간호전문직관 
정립 방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 중 자기
인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미미한 실정으로 자신의 내적 

사고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며 타인에 대한 자신의 감
정 상태를 받아들이고[14], 타인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중요[15]한 자기인식은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스스로를 중요하고 가치 있
다고 믿고 인정하는 태도[16]인 자아존중감은 대학생활 
만족, 학업만족, 진로동기, 전공만족, 자기효능감 등 다
양한 변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지적인 상호작용과 긍정적인 피드백이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킨다[17].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면 타인에 대한 공
감능력도 높아지고 간호전문직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6,17,18]. 그리고 공감은 타인의 주관적 감정이
나 심리상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으로[19] 효과적
인 간호제공의 기본조건이다[8].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대리적으로 타인의 감정을 경험
하는 공감적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교육을 통해서 
공감 능력이 향상될 수 있으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는 자기인식, 임상경험의 유무, 대인간 스트레스라
고 하였다[6,20,21]. 

올바른 간호전문직관 확립은 의료현장의 여러 전문인
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고 효율적으
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루어진다[7]. 팬데믹 상황이 지
속되고 있어 임상실습을 현장에서 경험해야하는 간호학
과 4학년 학생들은 지난 1년간 비대면으로 임상실습을 
경험하였고 현재도 임상실습이 거의 비대면으로 지속되
고 있는 이 시기에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 중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온라인 임상실습에 대한 효과검증과 좀 더 체계적
이고 실증적인 간호전문직관 확립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 모든 임상실습교과목에서 비대면 임상실습을 경
험한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이 간
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향
후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 형성 및 증진을 
위한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과 간호전
문직관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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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과 간호전

문직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비대면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자

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2020년 3학년 임상실습 교과과정을 전면 

비대면으로 시행한 A시 소재 1개 대학과 C시 소재 1개 
대학 간호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기간은 
2021년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 두 달의 기간을 설정하
고 선착순 200명 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Win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다중회귀 분석을 위해 효과크기
(f)=0.15, 유의수준(ɑ)=.05, power(1-β)=.90, 관련 변
인의 수를 5로 하였을 때 116명이 산출되었다. 자료 수
집은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총 181부를 회수하였
으나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17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종교

유무, 학과결정자, 학과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직전학
기 학업성적을 조사하였다. 

2.3.2 자기인식
자기인식은 Fenigstein et al.[22]의 도구를 Eun[23]

이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세 하위요인으로 사적 자기인식 9문항, 공적 자기인식 5
문항, 사회적 불안 6문항으로 총 20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인식 정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Eun[2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74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68이었다.

2.3.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24] 도구를 Jon[25]이 번

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 5문항과 부정적 태도 5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Jon[25]의 연
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5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7이었다.

2.3.4 공감
공감은 Davis[26]의 대인간 반응성 지수 검사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IRI)를 Park[27]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두 하위요인으로 인지적 공감 14문항, 정서적 공
감 14문항,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
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2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1이었다.

2.3.5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eun et al.[28]이 개발하고 Han et 

al.[29]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
개 하위영역으로 전문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
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실무의 역할 2문항, 간
호의 독자성 2문항으로 총 18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 수준이 높
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Yeun et al.[28] 연
구에서 Cronbach’s α는 .92, Han et al.[29]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4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Version 20.0 프로그램

[30]을 이용하여 주요 변수에 대한 정규분포 여부를 
Shapiro-Wilk test를 통하여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분
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자기인
식, 자아존중감, 공감, 간호전문직관의 수준은 기술 
통계로 분석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사후 분석은 Scheffé 분
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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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20-24 115 67.3

25-29 42 24.5

≧30 14 8.2

Sex
Male 24 14.0

Female 147 86.0

Religion
Yes 69 40.4
No 102 59.6

Major decision 
maker

Self 157 91.8

Parents 14 8.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71)

Satisfaction on 
nursing department 

Very satisfied 51 29.8

Satisfied 90 52.7
Moderate 26 15.2
Dissatisfied 4 2.3

Satisfaction of 
university life

Very satisfied 36 21.0

Satisfied 82 48.0

Moderate 39 22.8
Dissatisfied 14 8.2

Last semester grade
≧4.0 40 23.4

≧3.0 121 70.8
<3.0 10 5.8

∙ 종속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 분석 후 
회귀 표준화잔차 분석 및 Durbin-Watson 지수를 
통하여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

회에서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IRB-202103-HR-003).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비대면 온라인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하는 
자는 동의서에 서명한 후 구글 설문에 참여하도록 안내
하였다. 연구 도중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중단할 수 있음
을 공지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
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연구를 위해 1년
간 사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관리 및 3년간 보관
된 후 분쇄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0-24세가 

115명(67.3%)으로 가장 많았고, 여학생이 147명(86%), 
남학생이 24명(14%)이었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가 102
명(59.6%)이었다. 간호학전공을 본인이 선택한 경우가 
91.8%(157명)이었으며 간호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82.5%(141명)가 만족이상이었다.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
도는 69%(118명)가 만족하고 있었으며 학업성적은 
94.2%(161명)가 직전학기 평점 3.0 이상이었다. 

3.2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 및 간호전문직관 정도
대상자의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과 간호전문직관

에 대한 수준은 Table 2와 같다. 자기인식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47±0.36점,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3.06±0.52점 이었고 공감은 5점 만점에 3.53±0.40점 
이었다.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3.90±0.52점 이었다.

Variables Mean±SD Scale

Self-
awareness

Private 3.65±0.44

Max 5
Public 3.68±0.68
Social anxiety 3.02±0.82

Total 3.47±0.36

Self-esteem

Positive 3.29±0.56

Max 4Negative 2.82±0.57
Total 3.06±0.52

Empathy
Cognitive 3.63±0.53

Max 5Emotional 3.43±0.39

Total 3.53±0.40

Nursing 
Profession-
alism 

Self-concept 4.06±0.56

Max 5

Social awareness 3.41±0.75
Professionalism 4.02±0.63

Roles 4.18±0.65
Originality 4.13±1.05

Total 3.90±0.52

Table 2. The descriptive values of study variables 
(N=171)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검

증을 살펴본 결과 간호학과 주결정자(t=4.208, p=.042), 
학과만족도(F=10.555, p=.000), 대학생활 만족도
(F=6.220, p=.000), 학업성적(F=3.045, p=.05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대상자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제10호, 2021

350

본인이 직접 간호학과를 선택한 경우와 학과에 대한 만
족도가 매우 높은 학생이 보통 학생보다, 대학생활에 만
족도가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 학생이 불만족한 학생보
다,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학생이 3.0 미만인 학생보다 
간호전문직관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3).

Variables Categories

Nursing
Professionalism  

Mean±SD
t/F
(p)

Scheffé

Age

20-24 3.93±0.51
2.351
(.098)25-29 3.89±0.57

≧30 3.62±0.31

Sex
Male 3.91±0.69 .028

(.868)Female 3.89±0.49

Religion
Yes 3.94±0.55 1.031

(.311)No 3.86±0.49

Major decision 
maker

Self 3.92±0.52 4.208
(.042)Parents 3.63±0.46

Satisfaction on 
nursing 
department

Very satisfieda 4.16±0.47

10.555
(.000)
a>c

Satisfiedb 3.85±0.48

Moderatec 3.54±0.50

Dissatisfiedd 3.68±0.50

Satisfaction  of 
university life

Very satisfieda 4.13±0.47

6.220
(.000)
a,b>d

Satisfiedb 3.91±0.49

Moderatec 3.78±0.56

Dissatisfiedd 3.51±0.35

Last semester 
grade

≧4.0a 3.94±0.45
3.045
(.050)
a,b>c

≧3.0b 3.91±0.52

<3.0c 3.51±0.59

Table 3. Difference in nursing professionalism level 
by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71)

3.4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과 간호전문직관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과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 자기인식(γ=.486, p<.01), 자아존중감(γ=.365, 
p<.01), 공감(γ=.352, p<.01)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기인식은 자아존중감(γ=.374, p<.01)과 공

감(γ=.330, p<.01)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간호전문직관과 제 변수 하위항목간의 상관관계도 
파악한 결과 모든 하위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4).

3.5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기 위해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자
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을 독립변수로 처리하고 일반
적 특성 중 간호전문직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간호학과 주결정자, 학과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학업성적을 더미변환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검증 결과 Dubin-Watson 통계량이 2.095로 오
차의 자기 상관이 없고 회귀 표준화 잔차의 등분상과 정
규 분포 가정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
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모두 
1.080∼1.191로 기준치 10미만이고 공차한계(tolerance)
는 0.840∼0.926로 1.0 이하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
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가장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인식(β=.349, p=.000)이었고 
설명력은 32.9%이었다(Table 5).

제 변수의 모든 하위항목도 간호전문직관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세부항목을 확인하고자 사적 자기인식, 공적 자기인식, 
사회적 불안, 긍정적 자아존중, 부정적 자아존중,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을 독립변수로 처리하고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간호학과 주결정자, 학과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학업성적을 더미변환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다시 시행하였다. 검증 결과 Dubin-Watson 
통계량이 2.105로 오차의 자기 상관이 없고 회귀 표준화 
잔차의 등분상과 정규 분포 가정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모두 1.266∼1.376이었으며 공차한계
(tolerance)는 0.727∼0.790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
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하위항목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사적 자기인식(β=.323, p=.000), 긍정적 자아
존중감(β=.295, p=.000), 정서적 공감(β=.206, p=.002), 
학과만족도(β=.141, p=.045)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정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9.9% 이었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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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A-
private

SA-
public

SA-
social 

anxiety
SA SE-

positive
SE-

negative SE E-
cognitive

E-
emotional E NP

SA-
private 1 555** -.120 .724** .101 .016 .063 .313** .454** .431** .474**

SA-
public 1 -.268** .588** -.072 -.039 -.060 .231** .289** .296** .258**

SA-
social 
anxiety

1 .488** .523** .476** .543** .011 -.146 -.064 .157*

SA 1 .376** .313** .374** .287** .284** .330** .486**

SE-
positive 1 .692** .918** .176* .095 .163* .418**

SE-
negative 1 .922** .112 .041 .095 .256**

SE 1 .156* .074 .140 .365**

E-
cognitive 1 .486** .904** .234**

E-
emotional 1 .813

** .401**

E 1 .352**

NP 1
*p<.05, **p<.01 SA: Self-awareness, SE: Self-esteem, E: Empathy, NP: Nursing Professionalism

Table 4.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N=171)

Variables B S.E. β t p VIF Tolerance Durbin-
Watson

Constant .495 .380 1.303 .194 ㅤ

2.095
Self-awareness .497 .098 .349 5.090 .000 1.191 .840
Satisfaction on nursing 
department .184 .046 .261 3.995 .000 1.080 .926

Empathy .262 .086 .202 3.037 .003 1.125 .889
F value : 28.740, p-value : <.001, R2 : .340, adjusted R2 : .329

Table 5.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N=171)

Variables B S.E. β t p VIF Tolerance Durbin-
Watson

Constant .269 .346 .777 .438 ㅤ

2.105

Empathy-emotional .273 .088 .206 3.082 .002 1.266 .790

Self-esteem-positive .274 .064 .295 4.293 .000 1.335 .749
Self-awareness-private .379 .079 .323 4.793 .000 1.287 .777

Satisfaction on nursing 
department .099 .049 .141 2.016 .045 1.376 .727

F value : 29.200, p-value : <.001, R2 : .413, adjusted R2 : .399

Table 6.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by sub-items of independent variables  
 (N=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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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COVID-19로 2020년도 임상실습 교과목
에 대해 비대면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자기인
식, 자아존중감, 공감 및 간호전문직관과의 관련성을 살
펴보고 간호전문직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먼저 각 변수의 평균수준에 대해 살펴보면, 자기인식 
수준은 평균 3.47±0.36점(최대 5점)으로 중간이상이었
으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3,4학년 대상의 연구[31] 
3.45±0.36과 유사하였다. 1-4학년 대상의 연구[32,33] 
평균 3.37±0.36 ∼ 3.40±0.35 보다는 본 연구대상자
의 자기인식 수준이 높았다. 하위영역에서는 사적 자기
인식 3.65±0.44점, 공적 자기인식 3.68±0.68점, 사회
적 불안 3.02±0.82점으로 Son[33]의 연구 사적자기인
식 3.53±0.50점, 공적자기인식 3.63±0.57점, 사회적 
불안 2.92±0.68점 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자기인
식이 높을수록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사고나 감
정을 더 잘 인식[33]하므로 다른 사람의 느낌을 공유하고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명확히 이해하며 자기감정을 잘 
조절하는 감성수준을 가지도록 대학에서의 교육적인 지
지가 필요하다.

자아존중감은 평균 3.06±0.52점(최대 4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1학년 대상 Ryu[17]의 연구 2.79±0.47
점 보다 높았고 3,4학년 대상 Park & Chung[19]의 평
균 3.10±0.48점과 유사하였다. 하부 영역에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3.29±0.56,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2.82±0.57이었으며 1-4학년 대상 Moon & Cho[12] 
연구에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3.07±0.56, 부정적 자아
존중감 2.58±0.58로 본 연구대상자가 두 하위영역 모두 
높았다. 이는 비대면 온라인 이론수업이나 실습이 자아
존중감이 높은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문제해결의 기회제
공과 e-mail, SMS(short message service),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와 같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활용으로 교수와의 빠른 피드백이 가능했던 결
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친구들은 친
구와의 교류나 교수와 적극적인 피드백을 활용하지 못하
고 비대면 수업이나 실습에 대한 실망이 더 컸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통해 자신 있
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자기인식을 통한 자기 수용
과 함께 자아존중감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시 부
정적인 요인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공감 수준은 평균 3.53±0.40으로 4학년 학생을 대상
으로 한 Ji[8]의 연구 3.68±0.35보다는 낮고 Park & 
Chung[19]의 3,4학년 연구 평균  3.40±0.29, 1-4학년 
대상 Park[34]의 연구 평균 3.47±0.43 보다는 본 연구
대상자의 공감수준이 높았다. 지식적 교육은 인지적 공
감에 도움을 주고 상담이나 집단치료 경험은 정서적 공
감에 도움이 된다[34]고 하니 간호대학생에게 타인의 내
면에 주의를 두는 교육 및 이미지메이킹 훈련으로 공감 
능력이 향상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간호전문직관의 수준은 평균 3.90±0.52(최대5점)이
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현장 임상실습을 경험한 4
학년 대상 Lim[2]의 연구는 평균 3.62±0.50, 3학년 대
상 Kim[3]의 연구는 평균 3.70±0.56, 3, 4학년 대상 
Cho[6]의 연구는 평균 3.89±0.55이었다. 1-4학년 대
상 Kang & Ko[9]의 연구는 평균 3.81±0.55, 
Jung[11]의 연구 평균 3.60±0.49로 본 연구대상자의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가장 높은 하위영역으로는 간호
실무의 역할 평균이 4.18±0.65이었고 가장 낮은 하위영
역은 사회적 인식 평균이 3.41±0.75이었다. 이는 사회
적 인식을 낮게 지각한 이전의 연구[3,6,35-37]와 같은 
결과로 여전히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인식은 높지 않
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대중매체를 통하여 간호직에 대
한 인식 개선활동 및 간호학생들이 간호에 대한 지식과 
기술, 태도와 신념 및 가치관이나 윤리적 표준을 내면화
하고 자신의 이미지와 행동을 받아들여[38] 올바른 사회
적 인식을 갖도록 4년간의 체계적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COVID-19로 갑자기 시행된 비대면  임상실
습을 경험한 후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선행연구는 보고되
지 않아 비교는 어려우나 비대면 온라인 성인간호실습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39, 40] 결과를 살펴볼 때 간호학
생들은 새로운 학습 경험이었으며 비대면 실습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쉬움과 성취감 및 간호사로서의 마음가짐 
변화 등 양가감정을 느끼며 자신이 간호사로 성장해 나
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현장 임상실습을 경험한 선
행연구 결과[2,3,6,9,11]에 비해 본 연구대상자의 간호전
문직관 수준이 높으므로 앞으로 가상시뮬레이션이나 온
라인 콘텐츠 활용 등 다양한 온라인 학습 전략을 접목하
는 블랜디드러닝(Blended Learning)[41,42]이나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43,44]도 임상실습 교과목의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과 간호전문직관의 차이검증을 살펴보면 
간호학과 주결정자(t=4.208, p=.042), 학과만족도(F=10.555, 
p=.000), 대학생활 만족도(F=6.220, p=.000), 학업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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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045, p=.050)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Kang 
& Ko[9] 연구에서는 연령(t=3.63, p=.028)에서 Ji[8] 연
구에서는 직업경험(t=2.964, P=.003)과 전공만족
(F=42.922, p=.000)에서 차이가 있었다. Kim[3] 연구
에서는 연령(t=4.761, p=.010)과 간호학 선택동기
(F=2.584, p=.038)에서 Jung[11] 연구에서는 건강상태
(F=6.666, p=.001)와 전공만족(F=3.801, p=.01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간호전문직관에 전공만족의 중요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전문직관과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과의 상관
관계 분석 결과 모두에서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하위
영역과의 관계에서도 모두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특히 자기인식(γ=.486, p<.01)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고 
사적 자기인식(γ=.474, p<.01), 긍정적 자아존중감(γ
=.418, p<.01), 정서적 공감(γ=.401, p<.01)의 상관계
수도 높은 편이었다. 자기인식이 높을수록 공감이 높았
던 Kang[45]의 연구,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감이 높
았던 Park & Chung[19]과 Nam[46]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며 Moon& Cho[12]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간호
전문직관의 상관계수(γ=.266, p<.01)도 유의하여 본 연
구결과를 모두 지지하고 있었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 자
기인식, 학과만족도, 공감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2.9%이었고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기인식(β
=.349, p=.000)이었다. 자기인식과 간호전문직관을 살
펴본 선행연구가 미미하여 이번 연구를 통해 간호전문직
관에 자기인식의 개념이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된 것이 본 
연구의 큰 의의라고 생각된다. 또한 하위항목을 독립변
수로 한 간호전문직관의 설명력은 39.9%이었는데 정서
적 공감, 긍정적 자아존중감, 사적자기인식, 학과만족도
이었다. 동일한 변수를 적용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설
명은 어려우나 전문직관의 영향요인에 대한 Jung[11] 연
구에서는 자기효능감(β=.356, p=.000)과 건강상태(β
=-.295, p=.000)가 설명력 24.7%이었고 Moon & 
Cho[12]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β=.268, p=.000)과 전
공만족도(β=.-246, p=.000)가 설명력 13.1%이었으며 
Cho[6]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경험(β=.43, p<.001)과 
자아존중감(β=.27, p<.001), 연령(β=-.16, p=.004), 전
공만족도(β=.14, p=.023)가 설명력 43.3% 이었다. 
Kang & Ko[9]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β=.55, p=.000)
와 자기효능감(β=.15, p=.004)이 설명력 34%이었고 
Kim[3]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이미지(β=.705, p=.000), 
의사소통능력(β=.136, p=.001), 전공만족도(β=.133, 

p=.002)가 간호전문직관을 72.%로 설명하고 있어 전공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간호전문직관에 중요한 영향요인
임을 확인한 결과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83편
의 간호대학생 대상 간호전문직관 국내 동향분석 연구[7]
에서는 올바른 간호전문직관 확립은 양질의 간호제공은 
물론 효과적인 업무수행과 다른 의료전문직 간에 효율적
인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또한 자아존중감
이나 자기효능감 증진은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간호전문직관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 사적인 자기인식과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4년간의 체계화된 교육
과 타인의 내면에도 주의를 가질 수 있는 정서적 공감 훈
련을 통하여 확고한 간호전문직관이 형성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2개 간호대학 4
학년 학생 171명을 대상으로 COVID-19로 인해 비대면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공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
행되었다. 연구결과 간호전문직관 수준은 3.90점(최대 5
점)이었으며, 자기인식(γ=.486, p<.01), 자아존중감(γ
=.365, p<.01), 공감(γ=.352, p<.01)은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일반적 특성 중 학
과 주결정자(t=4.208, p=.042), 학과만족도(F=10.555, 
p=.000), 대학생활 만족도(F=6.220, p=.000), 학업성적
(F=3.045, p=.050)이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었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자기인식(β=.349, p=.000), 학과만족도(β=.261, p=.000), 
공감(β=.202, p=.003)이 영향을 주는 변수이었고 설명
력은 32.9%이었다. 하위항목을 독립변수로 한 결과에서
는 사적 자기인식(β=.323, p=.000), 긍정적 자아존중감
(β=.295, p=.000), 정서적 공감(β=.206, p=.002), 학과
만족도(β=.141, p=.045)가 간호전문직관을 39.9% 설명
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
고자 한다. 우선 연구대상자의 편의표출로 인하여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을 가진다. 또
한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 향상을 위해 이미지메이킹이
나 가상시뮬레이션 활용 자기인식증진프로그램 개발과 
역할극이나 다문화체험 등의 정서적 공감 증진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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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긍정적인 태도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해 비교
과 및 인성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참여 및 그 효과를 검증
하는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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